
성철사상연구원 논문심사 규정

1) 논문 심사 절차

(1) 성철사상연구원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

원의 심사를 거쳐 학술지 『퇴옹학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성철사상연구원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원고 및 투고된 논

문에 대하여 관련 전공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ㆍ위촉하고 심사를 의뢰

한다.
(3) 심사위원 3인은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

가’의 4 등급으로 판정한다.
(4) ‘게재’는 특별한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는 경우, ‘수정 후 게재’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야하나 논문의 본래 취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 ‘수정 후 재심

사’는 내용을 수정했을 경우 논문의 본래 취지가 달라지는 경우, ‘게재불가’는 

표절이나 기타 본 학술지의 발간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게재하기에 

부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5)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가 요구된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

고, 수정본을 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의 심사 때에 수정된 사항을 확인한 후 재심사 한다.
(6)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

다.
(7) 외국어 논문은 해당 언어에 능통한 심사위원 2인의 판정에 따른다.
(8) 이상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심사 기준

(1) 게재 논문은 성철사상연구원에서 제정한 『퇴옹학보』 논문 게재 원칙 및 

집필요령에 맞는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2) 논문의 주제의식과 논제가 명확하며, 타당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논제, 개념, 논거, 관점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4)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특히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연구사를 정

리하고, 게재 논문이 그들 논문과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표기할 것을 권장한

다.



3) 논문 게재 원칙

(1) 성철사상연구원에서 개최한 연찬회에서 발표한 학자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논문의 내용은 성철 스님에 대한 연구, 선학 등 불교학과 관련된 연구 논

문으로서 성철 스님에 대한 연구와 불교학 발전에 기여할 논문으로 한다.
(3) 논문의 채택여부와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정기간행물의 발행일

  본연구원은 학술지를 매년 2회 발행한다. 전반기 6월 30일, 후반기 12월31
일로 한다.


